
8  친 구 들 	 2 0 2 4 년  5 월 호   9

“너는 왜 침례를 받고 싶은 거야?” 아빠가 물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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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 카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빠, 제가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키튼이 

물었어요.

아빠는 같이 하던 놀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드셨어요. “침례를 받는 

것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문제지. 

열여덟 살까지 기다리면 더 나을까?” 

키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곧 여덟 살이 

되는걸요. 열여덟 살이 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빠는 한동안 묵묵히 계시더니 

게임 말을 옮기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왜 침례를 받고 

싶은 거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키튼이 

말했어요.

“침례를 받아야 하는 훌륭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키튼은 아빠가 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림을 보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은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빠는 키튼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네가 

참 자랑스러워. 네가 침례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떠올리면 좋겠구나.”

키튼은 아빠를 꼭 안았어요. 그런 

다음, 할아버지를 따라 작은 침례탕으로 

들어갔어요. 키튼은 한 손은 할아버지 

팔에, 다른 한 손은 할아버지 손에 

얹었어요. 할아버지는 침례 기도를 하신 

후, 키튼을 물속으로 넣으셨어요.

곧 물 밖으로 나온 키튼은 환하게 

웃음 지었어요. 키튼이 해냈어요! 키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키튼은 

이어서 확인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제 키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키튼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뻤어요. ●

침례를 받으며 한 약속

이유로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빙긋 웃으셨어요. “그게 네 

선택이라면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여덟 살이든 열여덟 살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키튼은 아빠를 두 팔로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셨어요. 가끔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셨고, 키튼이 

성찬식에서 초등회 어린이들과 말씀을 

전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오셨지만요.

게임이 끝난 후, 키튼은 주방으로 

가서 엄마를 찾았어요. 

“아빠가 제가 여덟 살이 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정말 

신나는 일이구나! 누구에게 침례를 

받고 싶은지는 생각해 보았니?”

키튼은 그릇들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셨어요.

“한번 여쭈어보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키튼은 엄마의 

휴대 전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웃음 가득한 얼굴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키튼이 인사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 이번 생일에 침례를 

받을 거예요.”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게 침례를 주실 수 

있나요?” 키튼이 물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더 큰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좋지!”

침례식이 있던 날, 키튼은 이제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차를 

몰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교 사업을 

하시는 곳 근처의 작은 예배당으로 

키튼을 데려가셨어요.

키튼과 할아버지는 흰옷을 입었어요. 

모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기도를 

하신 뒤에

아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키튼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어요!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